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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2026. 8. 15.

“문명사적 대전환과
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,
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
가능성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.”

“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,
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,
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

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

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.”

절대 찬성입니다.
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?

이재명 대통령,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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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가기

오늘 던질 세 가지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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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문명사적 대전환기란
무엇인가?

02 도태를 피하고 도약하려면
외교태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?

03 미얀마에 비난만 할 것인가,
비약을 만들 것인가?



문명사적 전환기

문명의 정점에서 균열이 시작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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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류문명은 극에 달했고,
그 정점에서 균열이 터져 나온다.

1 정점

인간의 능력이 꽃을 피워
문명이 극에 달한다

→

2 균열

극에 달한 체계에
금이 간다

→

3 분출

분출하는 에너지에 세계는 파괴/
건설의 갈림길에 선다

파괴를 건설로 승화하는 힘 — 인간의 지혜



문명사적 전환기

총·돈·말 — 세 갈래의 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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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
생존

핵무기

폭력의 포화

돈
생계

세계시장·금융

위험의 증폭

말
의미와 충만

인공지능

능력의 과신

공통 분모: 신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참람



문명사적 전환기

잠든 질서를 깨운 경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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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전이 끝난 뒤 세계는 멈추고, 앉고, 눕고, 잠들었다.

1991

탈냉전

잠듦

2014

크림반도

첫 균열

2017

트럼프 1기

기상나팔

2022

러·우 전쟁

경동

2025

트럼프 2기

찬물

?

새 질서

파괴 / 건설

질문은 ‘세계가 변하는가’가 아니라
‘그 변화를 누가,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가’이다.



외교태세의 전환

대전환은 ‘극의 수’만 바뀌는 일이 아니다

06

낡은 렌즈

단극 → 양극 → 다극 → 무극

질서를 ‘힘의 분포’ 하나로 읽는다

누가 더 큰가?

새 렌즈

힘의 크기 × 힘의 구성비

서로 다른 능력이
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만든다

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?

세계질서는 능력의 위계와 역할의 분화가 씨줄·날줄로 얽힌 결과다



외교태세의 전환

국제질서의 분담표: 위치 × 기능영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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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로 총체적 국력 → 역할의 위계 가로 국력 구성비 → 기능의 분화

위치 × 영역
정치

질서유지
경제

생산·유통
사회

규범·문화
정보

소통·교류

상
패권국

리더
상류

디자인
제정자
생산자

허브
개시자

중
중견국
관리자

중류
조립

해석자
배급자

커넥터
라우터

하 추종자
하류
원료

수용자
소비자

수신자
소비자

국가 마다 차지하는 칸이 다르고, 큰 나라는 여러 칸을 차지한다. 세상에 쓸모없는 나라는 없다.



외교태세의 전환

대한민국의 선택: 적응이 아니라 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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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태

흐름을 못 읽고
뒤처진다

대응

변화에 쫓아가며
도태를 피한다

도약

자기 자리를 찾고
새 질서를 만든다

질서의 소비자 → 관리자·커넥터 → 질서의 창조자

외교태세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 만든 국가의 에토스(ethos), 곧 국격을 표출한다.



대미얀마 외교전략

왜 미얀마인가: 네 질서가 만나는 교차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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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
전략적 교차점

인도

동방정책의 관문

중국

서남부의 인도양 통로

ASEAN

통합과 역내 안보

인도양

공급망·경제안보

강대국 사이의 공간 — 대한민국 같은 중견국이 움직일 자리



대미얀마 외교전략

가치냐 이익이냐가 아니라,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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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의 태세

제재 · 단절 · 격하

외교관계 축소
공식 접촉 제한

영향력의 공간도 축소

전환할 태세

원칙 있는 관여

접촉하면서 할 말은 한다
협력할 것은 협력한다
반대할 것은 반대한다

대화
≠

승인

질문을 바꾸자: ‘제재할 것인가, 관여할 것인가?’ → ‘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관여할 것인가?’



정책 제언

비난에서 비약으로 — 다섯 가지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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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외교관계 정상화 다자외교 계기와 정상급 접촉을 활용한 고위급 대화 재개

2 외교역량 격상 현지 전문성을 갖춘 특명전권대사 임명과 공식 채널 복원

3 2027 네피도 회의 한국의 경제·정치 발전 경험과 미얀마의 교훈을 심층 논의

4 개발협력 패키지 ODA + EDCF + 민간투자를 인프라·에너지·보건·교육에 연계

5 민간협력 선도 양곤 비즈니스 포럼: 정부 Top-down × 민간 Bottom-up



대한민국은

질서의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,
질서의 창조자가 될 것인가?

비난 → 관여 → 협력 → 비약

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. 지금은 비약할 때다.

도태를 피하는 외교를 넘어, 도약을 만드는 외교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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